
싱가폴, R&D 5.1% 증가
9 3년 9억9 8 2 3만달러 … G D P의 1.12% 차지

싱가폴의 9 3년 연구개발(R&D)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5.1% 증가한 9억9 8 2 3만싱가폴달러를 기록했

다고 싱가폴국가과학기술청이발표했다. 

이 결과 G D P에 대한 R & D지출액 비율은 1 . 1 2 %로 9 2년의 1 . 2 %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. 아시아의

선진 및 중진국에 비해서도 일본의 2 . 7 2 % ( 9 2년), 한국의 2 . 1·% ( 9 2년), 대만의 1 . 7 3 % ( 9 1년)를

밑돌고 있다. 

그러나 비제이 메타 국가과학기술청장관은 R&D 지출비율

의 하락 이유로 9 3년의 G D P가 1 0 . 1 %의 큰폭 신장을 나

타냈으며, R&D지출이 적은 금융서비스부문의 G D P성장

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『중요한 것은

9 3년에 G D P에 대한 R & D지출액의 비율이 낮아진 것이

아니라 R & D지출액이 증가한 점』이라고 강조했다. 

R & D에 관련된 연구원 및 엔지니어수는 전년대비 1 7 5명

이 증가한 6 6 2 9명에 달했다. (이중 1 6 . 4 %가 외국인). 이

결과 노동자 1만명당의 연구원 및 엔지니어수는 9 2년의

3 9 . 8 0명에서 9 3년에는 4 0 . 5 4명으로 증가했다. 

이는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8 0 . 7 2명( 9 2년), 대만의 5 3 . 9 4명( 9 1년), 한국의 4 7 .3 1명( 9 2년)에 이은

수치이다. R&D에 종사한 민간기업수는 9 2년의 3 3 1사에서 4 1 0사로 7 9사가 증가했다. 민간기업

4 1 0사중 싱가폴기업(현지자본 3 0 %이상)은 1 6 3사, 나머지 2 4 7사는 외자계기업(현지자본 3 0 %미만)

또는 합작기업이었다. 

민간부문의 R & D지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억8 9 8 4만싱가폴달러로 주종을 이뤘고 이하 서

비스업 1억2 5 7 5만싱가폴달러, 건설업 2 9 2만싱가폴달러로 이어지고 있다. 

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기·전자관련기업이 3억3 5 8 8만싱가폴달러로 제조업전체의 6 8 . 6 %를 차지

하여 활황을 보인 반면 기계·계측기기관련은 4 6 1 7만싱가폴달러, 화학·석유화학관련은3 0 5 4만싱가

폴달러에 머물렀다. 

9 1년에 책정된 싱가폴국가과학기술계획에선 9 5년까지 G D P에 대한 R & D지출액의 비율을 2 %로 끌

어올리고 R & D활동에 관련된 연구원 및 엔지니어비율을 노동자 1만명당 4 0명으로 하는 것을 목표

로 하고 있으나 인원수에선 이미 9 3년시점에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.     

<화학저널 1 9 9 5 / 6 / 5 >

R & D지출액 G D P G D P비구 분

1 9 7 8
1 9 8 1
1 9 8 4
1 9 8 7
1 9 9 0
1 9 9 1
1 9 9 2
1 9 9 3

3 7 . 8
8 1 . 0

2 1 4 . 3
3 7 4 . 7
5 7 1 . 7
7 5 6 . 8
9 4 9 . 5
9 9 8 . 2

1 7 , 8 3 0
3 1 , 0 0 5
3 9 , 5 7 3
4 3 , 3 7 2
6 6 , 1 7 5
7 3 , 0 3 8
7 9 , 0 8 3
8 9 , 0 0 7

0 . 2 1
0 . 2 6
0 . 5 4
0 . 8 6
0 . 8 6
1 . 0 4
1 . 2 0
1 . 1 2

R & D지출액 및 G D P비 추이


